
쿠팡플레이 금주의 추천작: 9월 3주 차
2026. 9. 17.

쿠팡플레이에서 볼만한 추천작을 각각의 링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쿠팡플레이 9월 3주 차 추천작을 소개합니다.

금요일 퇴근길 책임질 도파민 가득 <직장인들> 시즌 3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직장인들> 시즌 3가 하루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열혈 서포터즈 노재원과 ‘썸머퀸’ 권은비가 뒤흔든 DY기획의 오피스 소동을 즐겨보세요!

DY기획에 나타난 수상한 대학생 서포터즈, 노재원·권은비 출격!
� 누구나 무료 시청 가능
� 쿠팡플레이 시리즈
� 새로 올라온 작품

<직장인들> 시즌 3는 DY기획 직원들이 오피스 안팎을 넘나들며 거침없는 웃음 폭격을 날리는 쿠팡플레이 시리즈다. 지난 9월 11일
(금) 공개된 3화에서 DY기획 대학생 서포터즈로 등장한 노재원이 백현진 부장의 개인 동호회 공연까지 따라가고 DY기획 굿즈를
종류별로 모아둔 ‘열혈 덕후’임을 인증하지만, 직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급발진 모드에 돌입한다. 이에
김원훈 주임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며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힌다. 이어 ‘썸머퀸’ 권은비가 클라이언트로 DY기획을 찾
는다. 권은비를 향한 직원들의 팬심도 잠시, DY기획의 엉뚱한 컨설팅에 권은비가 조목조목 딴지를 걸기 시작하고, 노재원까지 가
세하며 미팅은 점점 산으로 향한다. 급기야 권은비의 한마디에 직원 전원이 ‘웃참’에 실패하며 3화의 웃음을 완성한다. 오는 9월 18일
(금) 공개되는 4화에서는 주학건설 대표 ‘주강태(주상욱)’와 ‘남실장(이동하)’, 야근 중인 딸을 찾아온 ‘예은맘’ 김선영까지 가세하며
또 어떤 예측 불가한 소동을 벌일지 기대를 모은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66755/




제목 직장인들 시즌 3
장르 코미디
연출 김민, 정세교
작가 안용진, 한소리, 최은옥, 원혜진
출연 신동엽, 김민교, 백현진, 이수지, 현봉식, 김원훈, 강지영, 차정원, 지예은, 심자윤
공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직장인들 시즌 3’

제78회 에미상 휩쓴 화제작 총집합! 오직 쿠플에서 즐기는 HBO 명작
제78회 에미상 수상으로 다시 주목받는 HBO 화제작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저마다의 강점으로 트로피를 거머쥔 수상작들을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보세요!

https://www.coupangplay.com/titles/d2b06b64-60ca-4b06-a2bc-004006d47402?type=TVSHOW&availability=SVOD&live&channel&rowId=MLRedis&trackId=MLRedis&src=universal_shared&sourceType=page_discover_title_detail%3Apage_search&supportLive&keyword=%EC%A7%81%EC%9E%A5%EC%9D%B8%EB%93%A4&titleId=d2b06b64-60ca-4b06-a2bc-004006d47402&_branch_match_id=1553254818304325286&utm_source=clipboard&utm_medium=share&_branch_referrer=H4sIAAAAAAAAA8soKSkottLXT84vLUjMSy%2FISazUSywo0MvJzMvW909PKnH2CwgNM02yrytKTUstKsrMS49PKsovL04tsnXOKMrPTQUAgTknZ0IAAAA%3D


무료한 일상을 뒤흔든 위험한 일탈, 데이팅 앱으로 시작된 삼각관계
� 제78회 에미상 7관왕
� 쿠플 단독

©2026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제78회 에미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총 7관왕을 차지한 . 스티븐 콘래드 감독은 연출상과 극본상을, 데이빗 하버와 린다 카델리니
는 각각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는 중년의 권태와 욕망으로 얽힌 관계를 그린 작품이다. 기상 캐스터
‘클락 포레스트(제이슨 베이트먼)’와 수어 통역사 ‘플로이드 스머니치(데이빗 하버)’는 무료한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가까
워지고, 기혼자들을 위한 데이팅 앱 ‘DTF 세인트루이스’를 접하게 된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탈은 ‘플로이드’의 아내 ‘캐
롤(린다 카델리니)’까지 얽힌 삼각관계와 의문의 죽음으로 번지며, 세 사람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평범한 교외의 일상과 그
이면의 균열을 블랙 코미디와 미스터리로 풀어냈으며, 제78회 에미상에서 촬영·편집상까지 더하며 연출과 연기, 제작 전반의 완성
도를 인정받은 는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목 DTF 세인트루이스
장르 코미디
감독 스티븐 콘래드
출연 제이슨 베이트먼, 데이빗 하버, 린다 카델리니
공개 2026

‘DTF 세인트루이스’

끝없이 밀려드는 환자들, 생사를 가르는 응급실의 15시간
� 제78회 에미상 6관왕
� 쿠플 단독

https://www.coupangplay.com/content/f905b9bc-51ca-4fa3-870d-87230d6001a1


©2026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제78회 에미상에서 드라마 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더 피트> 시즌 2는 미국 독립기념일의 피츠버그 외상 센터에서 벌어지
는 15시간을 한 회에 한 시간씩, 총 15부작으로 따라가는 리얼타임 구성의 시리즈다. 폭죽 사고부터 오토바이 충돌 사고, 수감자 이
송 환자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력은 부족하고 환자는 끊임없이 밀려든다. 베테랑 의사 ‘로비(노아 와일)’는 인턴과 레
지던트, 간호사들과 함께 매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맞이하고, 한정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누구를 먼저 살릴지 선택해야
하는 의료진의 딜레마와 병원 안팎의 갈등, 각자의 상처도 함께 파고든다. 응급실의 중심을 지키며 무게감 있는 연기를 펼친 노아
와일은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환자를 살리려는 의료진의 치열한 15시간을 그린 <더 피트> 시즌 2를 다
시 정주행해 보자.

제목 더 피트 시즌 2
장르 의학
감독 다미안 마르카노
출연 노아 와일, 트레이시 이피처, 패트릭 볼, 캐서린 라나사, 수프리야 가네시, 피오나 듀리프, 테일러 디어든, 아이사 브
리온스, 거란 하우웰
공개 2026

‘더 피트 시즌 2’

철왕좌보다 먼저 시작된 작은 모험, 떠돌이 기사와 꼬마 종자의 여정
� 제78회 에미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 쿠플 단독

https://www.coupangplay.com/content/56a158a4-bdfd-4d54-a3d0-e8b0b29d68a8


©2026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세븐킹덤의 기사>는 <왕좌의 게임>보다 약 100년 전, 타르가르옌 가문이 여전히 철왕좌를 지키던 시대의 웨스테로스를 배경으로
한다. 가진 것 없는 떠돌이 기사 ‘덩컨(피터 클래피)’은 정체를 숨긴 소년 ‘에그(덱스터 솔 안셀)’를 종자로 맞이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서며 예상치 못한 강적과 사건에 휘말린다. <세븐킹덤의 기사>는 원작자 조지 R. R. 마틴이 직접 각본과 제작에 참여해 특
유의 세계관을 이어갔으며, 공개 직후 66개국 HBO Max TV쇼 부문 1위에 오르며 웨스테로스의 인기를 보여줬다. 여기에 CG를
최소화하고 몸을 부딪치는 액션을 더해 제78회 에미상에서 스턴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했다. 거대한 전쟁과 권력 암투보다 진흙과
땀 냄새가 밴 중세의 현실과 기사와 작은 종자가 쌓아가는 우정에 시선을 둔 <세븐킹덤의 기사>에서 두 인물이 써내려가는 모험을
따라가 보자.

제목 세븐킹덤의 기사
장르 판타지
감독 오웬 해리스, 세라 아디나 스미스
출연 피터 클래피, 덱스터 솔 안셀, 다니엘 잉스, 샘 스프루엘, 버티 카벨, 핀 베넷, 숀 토마스, 에드워드 애슐리
공개 2026

‘세븐킹덤의 기사’

평범한 가장의 이중생활, FBI와 쫓고 쫓기는 위험한 추격전
� 제78회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조연상
� 쿠플 단독

https://www.coupangplay.com/content/a1c38418-fe68-46ef-840e-261d3fcbbce3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태스크>는 평범한 가장과 그를 쫓는 FBI 요원이 하나의 강도 사건을 사이에 두고 맞물리는 범죄 시리즈다. FBI 요원 ‘톰 브랜디
스(마크 러팔로)’는 잇따라 벌어지는 강도 사건을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수사에 나서고, 가족과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다 범
죄에 발을 들인 ‘로비 프렌더개스트(톰 펠프리)’를 쫓기 시작한다. 서로 다른 이유로 벼랑 끝에 선 두 남자는 추격과 도주를 거듭하
며 점점 더 깊이 얽혀가고, 사건 이면에 숨겨진 선택과 죄책감, 가족을 둘러싼 상처까지 드러나며 두 인물의 내면까지 파고든다. 위
태로운 가장 ‘로비’의 절박함과 불안을 밀도 있게 그려낸 톰 펠프리는 제78회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범죄를 막아야 하는 FBI 요원과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위험한 대립을 그린 <태스크>는 팽팽한 추격과 묵직한 인간 드라마를 동
시에 선사한다.

제목 태스크
장르 범죄
감독 제레미아 자가
출연 마크 러팔로, 톰 펠프리, 에밀리아 존스, 파비엔 프랭클, 오웬 티그
공개 2025

‘태스크’

장기연애부터 짝사랑까지! <너 말고 다른 연애>로 돌아온 서강준표 로맨스
10년 연애의 익숙함과 오랜 짝사랑의 설렘, 서강준표 로맨스를 준비했습니다.
미련과 기다림을 오가는 두 작품 속 서강준의 멜로를 확인해 보세요!

10년 연애 끝에 남은 것은 익숙함과 미련, 서강준이 그리는 현실 장기연애
� 새로 올라온 작품

https://www.coupangplay.com/content/929284c6-60e4-4aa3-822f-86954dfec813


<너 말고 다른 연애>는 10년을 함께한 연인 ‘남궁호(서강준)’와 ‘이미도(안은진)’가 익숙한 관계 속에서 낯선 감정과 마주하는 로맨
스다. 지난 9월 13일(일) 방송된 2화에서는 결국 결별한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10년간 몸에 밴 습관과 마음까지 떼어내지 못하
는 모습이 그려졌다. ‘남궁호’는 ‘이미도’의 고장 난 도어락을 고치고 술에 취한 그녀를 챙기는가 하면, 힘든 순간 누구보다 먼저 ‘이
미도’의 슬픔을 알아챈다. 결국 ‘남궁호’는 “그 끝이 엉망진창이 돼도 너랑 가고 싶다”며 결혼을 제안해 또 다른 변곡점을 만든다. 서
강준은 오래된 연애의 편안함과 권태, 이별 뒤에도 남은 미련과 애틋함을 오가며 ‘남궁호’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두
사람 주변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며 관계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한 가운데, 이별과 청혼 사이에 선 ‘남궁호’와 ‘이미도’의 관계
가 어디로 향할지 지켜보자.

제목 너 말고 다른 연애
장르 로맨스
감독 황승기, 이가람
출연 서강준, 안은진, 조아람, 이주안, 천이슬, 송지우
공개 9월 12일(토)부터 매주 토·일 밤 10시 35분

‘너 말고 다른 연애’

책방 주인 서강준의 짝사랑, 차가운 계절을 녹이는 따뜻한 로맨스
� 누구나 무료 시청 가능

https://www.coupangplay.com/content/890a023f-29d1-4485-a4de-82acd4ab00c0


차가운 겨울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일상의 온기로 관계를 회복해가는
잔잔한 로맨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서울 생활에 지친 ‘목해원(박민영)’은 어린 시절 살던 북현리로 돌아와 ‘굿나잇 책방’
을 운영하는 ‘임은섭(서강준)’과 다시 마주한다. 오래전부터 ‘해원’을 마음에 품어온 ‘은섭’은 말없이 곁을 지키며 닫혀 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연다. 하지만 ‘은섭’ 역시 외로움과 상처를 품고 있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본 두 사람은 어느새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간다. 서강준은 오래된 짝사랑과 고독을 품은 ‘은섭’의 감정을 절제된 눈빛과 말투로 섬세하게 쌓아 올렸다. 차가운 겨울에서
시작해 따뜻한 봄의 재회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로맨스는 서서히 녹아드는 감정의 여운을 남긴다.

제목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장르 로맨스
감독 한지승
출연 박민영, 서강준, 문정희, 이재욱, 임세미, 김환희
공개 2020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옵세션>으로 다시 주목받는 공포 명가 ‘블룸하우스’의 대표작 3선
로봇 인형들의 습격부터 악몽 속 전화, 끝없이 반복되는 생일까지!
서로 다른 설정으로 공포를 풀어낸 블룸하우스 영화 3편을 한 번에 즐겨보세요.

잠들어 있던 로봇 인형들이 깨어났다! 다시 시작된 피자가게의 악몽
� 쿠플 단독

https://www.coupangplay.com/content/869fc3dd-693d-4105-9ba4-d22d99dedb69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데 이어 전 세계 21개국 1위, 글로벌 오프닝 수익 1억 달러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은 <프레
디의 피자가게 2>. 불길한 소문과 괴담으로 폐업했던 ‘프레디의 피자가게’ 본점이 다시 문을 열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형 로
봇 인형들(애니메트로닉스)이 깨어나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프레디와 친구들이 피자가게 밖 세상까지 침투하고, ‘마이크
(조쉬 허처슨)’와 ‘애비(파이퍼 루비오)’, ‘바네사(엘리자베스 라일)’는 다시 한번 프레디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마주한다. <프레디의
피자가게 2>는 전편보다 3배 이상 많아진 애니메트로닉스에 맹글·마리오네트 등 원작 게임 캐릭터, 곳곳에 숨겨진 이스터에그까지
볼거리를 확장했다. 피자가게 안에 머물던 공포가 바깥세상까지 번지는 ‘프레디’의 세계관을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보자.

제목 프레디의 피자가게 2
장르 공포
감독 엠마 타미
출연 조쉬 허처슨, 엘리자베스 라일, 파이퍼 루비오
공개 2025

‘프레디의 피자가게 2’

죽은 살인마에게 다시 걸려온 전화,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두 번째 악몽
� 쿠플 단독

전편의 스콧 데릭슨 감독과 주요 배우들이 다시 뭉친 <블랙폰 2>는 밀실 스릴러였던 전작에서 벗어나 현실과 악몽이 뒤섞이는 초
자연적 공포로 무대를 넓혔다. 연쇄살인마 ‘그래버(에단 호크)’가 죽은 지 4년 후,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니(메이슨 테임

https://www.coupangplay.com/content/f6073df2-7b24-4a33-aa30-2dd0e17f2898


즈)’와 악몽 속에서 의문의 전화를 받기 시작한 ‘그웬(매들린 맥그로)’은 그 목소리를 따라 알파인 레이크 겨울 캠프로 향한다. 눈보
라로 고립된 캠프에서 ‘그래버’의 존재가 다시 드리우고, 망가진 전화기 너머로 죽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남매는 과거의 공
포와 다시 맞선다. 특히 ‘그웬’이 꾸는 악몽을 훼손된 필름처럼 거칠게 표현해 아날로그 호러의 질감을 살리며 전편과는 다른 결의
공포를 완성했다.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무너지는 <블랙폰 2>의 서늘한 공포를 쿠팡플레이에서 느껴보자.

제목 블랙폰 2
장르 공포
감독 스콧 데릭슨
출연 에단 호크, 메이슨 테임즈, 매들린 맥그로, 데미안 비쉬어, 미구엘 모라
공개 2025

‘블랙폰 2’

죽어야 끝나는 생일, 다시 시작된 끔찍한 타임루프

죽음을 반복하며 끔찍한 생일의 타임루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던 ‘트리(제시카 로테)’가 또다시 같은 하루에 갇혔다. 전편에 이어
크리스토퍼 랜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해피 데스데이 2 유>는 살인마 ‘베이비’를 피해 살아남아야 했던 1편의 설정에 코미디와
로맨스, 가족 이야기를 더한 속편이다. 남자친구 ‘카터(이스라엘 브로우사드)’의 룸메이트가 일으킨 사고로 다시 생일 아침으로 돌
아간 ‘트리’는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또 한 번 타임루프의 원인을 찾아 나선다. 이번에는 살인마의 정체뿐 아니라 사랑과 가
족,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낼 미래까지 마주한다. 고공낙하와 스카이다이빙까지 서슴지 않는 ‘트리’의 과감한 ‘리셋’과 공포 사이를
파고드는 유머가 맞물리며, 무섭다가도 웃음이 터지는 블룸하우스표 ‘호러테이닝’을 선사한다.

제목 해피 데스데이 2 유
장르 공포
감독 크리스토퍼 랜던
출연 제시카 로테, 이스라엘 브로우사드, 수라즈 샤르마, 피 부, 루비 모딘
공개 2019

‘해피 데스데이 2 유’

https://www.coupangplay.com/content/f7f8ddf0-85af-4171-9a14-c68b08604de7
https://www.coupangplay.com/content/0005b4d0-c6fe-4a5b-97aa-a582753a3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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